
금호석유화학, 터키수출 확대 박차
한국-터키 FTA 효과 기대 … 관세 철폐로 EU·인디아와 경쟁 대등

금호석유화학(대표 박찬구·김성채)은 5월1일 한국-터키 자유무역협정(FTA) 발효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

4월28일 발표했다.

FTA 발효로 석유화학제품 가운데 합성수지에 적용되는 관세 6.5%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이미 무관세 혜택

을 보고 있는 EU(유럽연합), 인디아 등과 대등

한 경쟁이 가능해졌고, 타이완에 비해서는 우월

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금호석유화학

은 강조했다.

특히, 터키는 유럽·중동지역을 통틀어 최대의

합성수지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앞으로 수

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.

금호석유화학은 터키 수출액이 2012년 1000억

원으로 전체 해외매출의 3.3%에 불과했지만 단

일국가 기준으로는 8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평

가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터키를 유럽·중동의 전략적 거점시장으로 격상하고 2013년 수출목표를 2011년에 비해 30% 이상

상향 조정했다.

박찬구 회장도 4월8일 임직원과 터키를 방문해 주요 수요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, 신규고객 발굴을

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.

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“한국-터키 FTA로 현지 수출경쟁 구도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”이라며 “발

빠르게 준비해 시장 선점에서 경쟁기업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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